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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꽂이란 여성들이 쪽찐 머리를 한 후 이를 장식하기 위해 쪽에 꽂은 각종 장식을 말한

다. 뒤꽂이는 조선 후기 가체 금지령으로 반가 부인의 얹은머리가 금지되고 쪽머리가 일

반화하면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복식의 특징 중 하나는 앞

모습보다 뒷모습을 강조한 것인데, 뒤꽂이는 뒷모습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가장 대표적

인 것이다. 머리빗의 때를 제거하거나 가르마를 타기위해 사용하는 빗치개 모양의 뒤꽂

이나 귀이개 모양의 뒤꽂이는 실용적인 도구에 장식성을 가미한 대표적인 것이다.

부녀자의 쪽진머리가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꽂거나, 의례용 관이나 가발을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꽂는 수식 용구의 하나이다. 잠, 계, 채 혹은 차라고도 한다. 우리나

라에서는 예로부터 기혼자는 머리를 올려 얹었기에 비녀를 사용해 왔다. 이러한 비녀는 

고가의 장신구였으며, 예복용 비녀는 가보로 여겨 대를 물려 사용하기도 했다. 비녀는 

그 모양과 재료에 따라 '비취비녀','용비녀'하는 식으로 부르거나, 재료와 장식기법, 형태

를 모두 아울러 '은파란매죽비녀', '백옥투각죽절비녀'하는 식으로 불렀다.

뒤 꽂 이 비 녀



주머니는 돈이나 소지품을 넣기 위해 만든 물건으로, 실

용성과 장식성을 겸했다. 주머니는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널리 찼는데, 역사가 매우 깊다. 형태가 둥근 모양의 두루

주머니와 각이 진 귀주머니가 대표적이다. 주머니에는 부

귀, 장수를 상징하는 길상 문양을 수놓거나 금박으로 찍

어 꾸몄고, 주머니 끈에는 다남을 기원하는 연밥이나 괴

불 등을 만들어 장식으로 달았다.

노리개는 조선시대 여자의 저고리 고름이나 치마허리에 달던 장신구로서, 궁중을 비롯

한 상류층에서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패용되었다. 노리개는 띠돈, 주된 장식물인 

주체, 주체를 걸고 있는 매듭과 장식 술,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끈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전체적인 노리개의 모습은 짧은 저고리와 긴 치마에서 느낄 수 있는 비례를 갖추고 

있어 한국적 미의 전형을 보인다. 노리개를 하나를 찼을 때는 단작노리개, 세 개를 동시

에 찼을 때는 삼작노리개라고 부른다.

노 리 개 주 머 니



떨잠은 '떨천판자'라고도 하는 조선시대 여성의 머리 장식으로 왕비를 비롯한 상류층 부

녀자가 어여머리나 큰머리를 할 때 머리에 꽂아 장식하였다. 머리 앞부분에 꽂는 것은 

선봉잠, 좌우에 꽂는 것을 떨잠이라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나비 형태가 많

다. 가는 용수철에 물린 나비와 새 등은 자그마한 움직임에도 파르르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 옛 여인들의 수줍은 아름다움을 대신 전해 주는 최고의 수식품이다. 

댕기는 머리를 장식하기 위해 드리우는 좁고 긴 천으로, 

주로 땋아 내린 머리 끝에 묶어 머리카락이 풀리지 않도

록 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조선시대에 사용한 댕기에는 

혼인 전 남녀 모두가 사용했던 제비부리댕기, 기혼 여성

이 쪽머리를 곱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 쪽댕기, 대여섯 살 

이하의 여자아이들이 했던 말뚝댕기와 도투락 댕기, 서너 

살 이하 여자 아이의 앞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사용 한 뱃

씨댕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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